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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알코올알코올알코올알코올 음료음료음료음료 규제규제규제규제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전담반전담반전담반전담반 설치를설치를설치를설치를 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발표하다 

 

업계업계업계업계 전담반이전담반이전담반이전담반이 제제제제3의의의의 공급업체를공급업체를공급업체를공급업체를 통한통한통한통한 알코올알코올알코올알코올 음료음료음료음료 소매소매소매소매 판매를판매를판매를판매를 규제하는규제하는규제하는규제하는 제안을제안을제안을제안을 마련하는마련하는마련하는마련하는 
일에일에일에일에 나서다나서다나서다나서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알코올 음료 규제 전자상거래 전담반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전담반은 제3의 공급업체를 통한 알코올 음료 판매를 규제하는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제3의 공급업체란 허가 소매업체와 고객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의 비규제업체를 말합니다. 이 업계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세그먼트는 판매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선택 사항을 제공하고, 중요한 

마케팅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크래프트 음료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번잡한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까다로운 규제 요소를 없애서 뉴욕을 

크래프트 음료 업계의 리더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주지사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 전담반은 투자를 장려하고 뉴욕주의 

소상공인들과 크래프트 소매업체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을 현대화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뉴욕주 주류청 의장인 Vincent Bradley가 주도하는 이 전담반은 2월 29일에 창립총회를 

갖고 제3의 제공업체에 관한 입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총회는 317 Lenox Avenue 소재 SLA’s Harlem Office의 Full Board Room에서 

오전 10시에 열리며, Albany 및 Buffalo와 비디오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정부 및 

기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시어 의견을 주시고 서면 내용을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창립총회는 라이브로 웹캐스팅되며 SLA의 

웹사이트(http://www.sla.ny.gov/)에 보관됩니다. 

 

미국에서 알코올 음료의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는 2015년 3분기에 거의 8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뉴욕 업체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SLA은 업계 

위원들과 직접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소매업체들이 법준수를 자신하며 사업을 

혁신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규칙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으로 뉴욕 

소매업체들은 규제 위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3의 공급업체들과 제휴하고 크래프트 

음료 제조를 선도하는 뉴욕의 위치를 공고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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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담반은 이번 회기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 제3의 공급업체들과 관련된 현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하고 조항 변경을 제의할 것입니다: 

• 제3의 공급업체 파악 및 정의 방식; 

• 소매허가증 소지자가 제3의 공급업체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  

• 제3의 공급업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알코올 음료 규제법에 따른 법률 체계 

마련; 그리고  

• 제3의 공급업체에 허가증 또는 라이선스 발급.  

 

Bradley 주류청주류청주류청주류청 의장은의장은의장은의장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소매업체와 생산자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하고 수백 곳의 가내 크래프트 제조업체를 포함해 대기업과 

소기업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뉴욕주를 사업하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ABC 전자상거래 전담반 소속원: 

• Vincent Bradley, 뉴욕주 주류청 의장 

• Kevin Kim, 뉴욕주 주류청장 

• Michael Arton, 부법률고문, Anheuser Busch 

• Michael Correra, 실무국장, Metropolitan Package Store Association 

• Sean Croman, 부법률고문, Amazon 

• Keven Danow, 파트너, Danow, McMullan & Panoff 

• Lester Eber, 부사장, Southern Wine and Spirits 

• Thomas Edwards, 뉴욕주 주류상점협회장 

• Kevin Fortuna, 설립자, Lot 18 

• Elke Hofmann, Elke Hofmann Law 

• Mark Koslowe, 전무이사, Buchman Law Firm 

• Paul Leone, NYS Brewers Association 상무이사 

• Brian McKenzie, 사장, New York State Distillers Guild 

• Connie Oehmler, 최고책임자, Verity Wine Partners 

• Lynne Omile, 법률고문, Distilled Spirits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 Nicholas Rellas, 설립자, Drizly 

• Kristin Techel,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Strike & Techel, Beverage Law Group 

• William Tomaszewski, 법률고문, Wine.com 

• Jim Tresize, 사장, New York Wine & Grape Foundation 

• Jeff Saunders, 사장, New York State Retailers Alliance 

• Brock Wanless, 부법률고문, Groupon 

• Scott Wexler, 실무국장, Empire State Restaurant & Tavern Association  

 

Cuomo 주지사가 2011년 취임한 이후, 뉴욕주에서 재배한 재료를 사용하여 와인, 맥주, 

증류주 및 과실주를 제조하는 농장 운영 기업의 수와 알코올 음료를 생산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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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수는 알코올 음료 산업을 지지한 뉴욕주 법에 힘 입어 2011년 이후 두 배 

이상로 성장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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